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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. 6. 08. (월)

조달청,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 집중 점검 
“맞춤형서비스 23여개 현장 대상 침수∙붕괴 방지 및 근로자 안전 집중 확인”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장마철 및 우기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 건설현

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, 오는 6월 8일부터 2주간 조달청에서 관리 중

인 23개 건설 현장의 ‘우기 대비 안전 및 품질 점검’을 실시한다.

이번 점검은 조달청의 ‘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’를 통해 발주∙관리중인 전국23개

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, 조달청 직원을 비롯해 산업안전관리공단, 건설사업

관리기술인(감리단), 시공사가 합동으로 참여한다.

점검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기습 폭우가 잦아진 만큼, 침수

나 토사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요인을 집중해서 점검할

계획이다.

우선, 집중호우 시 빗물이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, 침사지

(토사 가라앉힘 시설), 하수관로 등의 정비 상태를 확인하고, 비상용 양

수기 및 모래주머니 비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.

특히, 비로 인해 약해지기 쉬운 비탈면(절∙성토지), 흙막이 등 가설물의

상태를 점검하고 강풍에 취약한 비계, 작업 발판, 낙하물 방지망의 결속 상

태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.

우기 콘크리트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를 점검해 하자발생을

최소화하고,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해 근로자 쉼터 조성 및

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.

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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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, 붕괴 위험 등 중대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부분 작업 중지 명령

을 내린 후 완벽한 안전조치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.

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“건설현장은 폭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

약하며,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

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며, “현장 근로자는 물론 현장 주변 시민들에게도

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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